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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니아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0.01.15(수) 

보도요청 배포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팀 부장 이억수(042-930-8677) 

 

바이오니아,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과 유전자검사 독점 공급 계약 체결 
 

○ C.M.I. 종합검진센터에 유전자검사 서비스 독점 공급 계약 체결 

○ 유전적 특성과 건강검진 결과를 접목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 가능 

 

㈜바이오니아(대표이사 박한오)는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C.M.I.)과 ‘진투라이프(Gene2Life™)’ 유전

자검사 서비스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급 계약에 따라 바이오니아는 C.M.I.에 자사의 유전자검사 전 품목을 공급할 계획이다. 

 

바이오니아와 유전자검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C.M.I. 종합검진센터는 다수

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종합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출장건강검진 등 개인별 맞

춤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진투라이프 서비스 계약을 통해 건강검진 고객에게 맞춤형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현재의 건강검진 결과를 접목해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

다. 

 

바이오니아가 공급하는 진투라이프는 뷰티와 건강 관련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다. 간단한 방법과 저렴한 비용으로 탈모, 비만, 피부, 혈당, 카페인 등 12가지 항

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뷰티·헤어·헬스 토탈 솔루션 결과를 업

계 최단기간인 3일 이내에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밀성과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분자진단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쌓은 유전자기술 노하우로 신뢰성 높은 분석 결과를 보장한다.  

 

회사 측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제휴 업체와 고객들

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협업을 통해 B2B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

략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를 비

롯한 각국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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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우 활성

화되어 있고, 국내도 유전자검사 항목의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전 세계 DTC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

해 비즈니스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니아는 1992년 설립된 우리나라 바이오벤처 1호 기업으로, 유전자검사에 사용되는 유전

자 증폭(PCR) 장비와 자동화 추출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다. B형 및 C형 간염 분자진

단키트의 유럽체외진단(CE list-A) 인증을 아시아 최초로 획득하는 등 해외에서 글로벌 분자진단기업

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전자기술 전문기업이다.  

 

 

바이오니아의 Gene2Life™ <사진제공=바이오니아> 


